
최근 프로축구 K리그1 3년 연속 우

승 등 절대 1강 으로 군림하는 전북

현대가 2010년대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ACL) 최고

의 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AFC는 3일(한국시간)부터 홈페

이지를 통해 최상위 클럽 대항전인

ACL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인 팀을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5개 클럽을 추려 후보로 발표했고,

한국 클럽으로는 전북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전북은 최강희 감독이 이

끌던 2016년 우승을 차지하며 10년

만에 ACL 정상을 탈환했고, 2011년

에는 준우승한 바 있다.

AFC는 2016년 우승 이후 그 정

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북

은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 이라

고 평가했다.

전북 외에 2019년 우승팀인 알 힐

랄(사우디아라비아), 2013 2015년

정상에 오른 광저우 에버그란데(중

국), 2011년 챔피언 알 사드(카타

르), 2017년 트로피를 들어 올린 우

라와 레즈(일본)가 후보로 경쟁한다.

4일 오전 현재 알 힐랄이 1위를 달

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탁구의 10대 에이스 신유빈

(16 수원 청명중 졸업 사진)은 탁

구에 올인 하기 위해 실업행을 결

심했다 고 말했다.

신유빈은 최근 포르투갈에서 열린

단체전 세계예선에서 여자 대표팀의

도쿄행 티켓 획득에 결정적인 역활

을 해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이어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입단

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주목받았다. 여자탁구 명문 대한

항공이 신유빈 영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

정되지는 않았다.

신유빈은 탁구에 더 집중하고 싶

어서 실업팀에 입단하고 싶다고 아

빠(신수현 수원시탁구협회 전무)한

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다 면서 좋아하는 탁구

에 올인 할 수 있으니 더 좋은 일이

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의 조기 실업행을 우려하는 팬

들도 적지 않다. 어찌 됐건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 과정은 끝낸 뒤에 탁

구에 집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

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묻자

신유빈은 책

상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연합뉴스

국제배구연맹(FIVB)이 포인트로

순위를 정하는 새로운 국가별 세계

랭킹을 이달 1일 도입했다.

각종 국제 대회에서 한 나라가 거

둔 성적과 팀 간 상대 전적을 알고리

즘으로 계량화하고, 이를 실제 경기

결과와 비교해 랭킹 포인트를 배분

하는 제도다.

매 경기는 물론 세트의 결과가 랭

킹 포인트에 반영되고, 약팀이 강팀

을 이기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는다.

이에 따라 팬들은 좀 더 박진감 넘

치는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선수들은 매 경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더욱 피곤해졌다.

FIVB는 1월 31일 자 예전 세계랭

킹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 조 편

성을 마무리했다. 이때 올림픽 본선

에 출전하는 한국 여자 대표팀의 랭

킹은 9위였다.

2월 1일 도입된 새 세계랭킹에선

10위(261점)로 한 계단 내려갔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올림픽 예선을

치르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순위는 10

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FIVB는 홈페이지에서 222개 나

라의 순위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

고자 새 랭킹제를 도입했다 며 예전

보다 역동적인 세계랭킹이 될 것 이

라고 내다봤다.

FIVB는 먼저 올림픽(50), 세계선

수권대회(45), 발리볼네이션스리그

(VNL 40), 올림픽 예선전 월드컵

대륙별 선수권대회(이상 35) 등 주관

대회의 가중치를 다르게 조정했다.

이어 대결하는 A와 B 팀의 역대

득점, 상대 전적 등을 기초로 세트 스

코어 3-0, 3-1, 3-2로 이겼을 때, 2-

3, 1-3, 0-3으로 졌을 때 등 6가지 시

나리오를 알고리즘으로 체계화했다.

실제 경기 결과와 이 알고리즘을

비교해 예상을 깨고 더 나은 성적을

낸 팀이 랭킹 포인트를 얻고, 기대를

밑돈 팀은 포인트를 잃는다.

승리한 팀은 무조건 조금이라도

랭킹 포인트를 추가한다. 약팀은 강

팀을 좀 더 완벽하게 제압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는다.

대한배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4일

배구 세계랭킹은 올림픽 예선전 출

전과 조 편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항목 이라며 새로운 세계랭킹에 따

라 선수들은 매 경기 승패에 더욱 집

중할 수밖에 없어 예전보다 더욱더

힘들게 경기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망했다.

세계랭킹 포인트를 수확하고 순위

를 꾸준히 유리하려면 FIVB 주관

대회에도 자주 나가야 한다.

FIVB는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

로 전년도 FIVB 주관 대회에 한 번

도 출전하지 않은 팀의 포인트를 50

점 차감하고, 세계랭킹 포인트가 20

점 미만인 국가들은 랭킹 목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순위 목록에서 빠진 국가는 올림

픽 출전을 꿈꿀 수도 없다.

올해에도 VNL 여자대회(5∼6

월), 아시아배구연맹(AVC)컵 남자

대회(7월), 도쿄올림픽(7∼8월),

AVC컵 여자대회(9월) 등 굵직한

대회가 잇달아 열린다.

올림픽 3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여자 대표팀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

서 24년 만의 올림픽 본선 복귀를 향

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남자

대표팀에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세계랭킹을 끌어올리고 국제 경쟁

력을 키우려면 새로운 랭킹제에 잘

적응해야 한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외국인 선수

펠리페 안톤 반데로(32)와 현대건설

의 센터 양효진(31)이 4라운드 남녀

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펠리페는 4일 한국배구연맹이 발

표한 남자부 4라운드 MVP 투표에

서 30표 중 19표를 얻어 같은 팀 동

료 노재욱(5표)과 나경복(4표)을

제쳤다.

그는 도드람 2019~2020 V리그 4라

운드 6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

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4라운드 득점

부문 3위(137점), 공격 성공률 2위

(54.03%)를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우리카드는 펠리페의 활약 속에 4

라운드 전승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우리카드는 현재 창단 이후 최다

인 9연승을 기록 중이다.

여자부에선 양효진이 기자단 투표

30표 중 19표를 받아 GS칼텍스 이

소영(9표), 현대건설 세터 이다영

(1표)을 제쳤다.

양효진은 4라운드 5경기에서 득점

5위(98점), 공격 성공률 2위

(41.10%), 블로킹 1위(세트당 평균

1.25개)를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흥국생명과 경기에선

개인 통산 5449득점을 기록하며 팀

선배 황연주가 갖고 있던 여자부 역

대 최다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의 활약 속에 4

라운드에서 4승 1패로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적(敵)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

제이스의 에이스로 2020년 시즌을

시작하는 왼손투수 류현진(33)은 로

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던 시절과

는 여러모로 다른 환경에서 정규리

그를 준비한다.

그중 하나가 지원군 이다. 지원군

이 점수를 뽑아줘야 마운드를 지키

는 류현진의 어깨도 가벼워진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4일

(한국시간) 인터넷판 기사에서 2020

년 아메리칸리그 15개 팀의 운명을

가를 하나의 통계 수치를 구단마다

소개했다. 토론토의 수치는 0.236 이

다. 작년 토론토의 팀 타율로 메이저

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 꼴찌다.

류현진이 지난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2.32)를 차지한 점

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숫자다.

작년 성적만 보면, 토론토 타선은

류현진의 걸림돌로 비칠 수 있다.

토론토는 팀 홈런 247개로 아메리

칸리그 5위에 올랐다. 그러나 점수를

뽑는데 홈런 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팀 타율, 팀 2루타(270개 리그 11

위), 최다 삼진(1514개 5위), 팀 득

점(726점 12위), 팀 볼넷(509개 11

위) 등 다른 공격 지표는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ESPN은 랜덜 그리칙과 같은 간

판타자의 타율 개선과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보 비셋, 캐번 비지

오, 루르데스 구리엘 주니어 등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을 앞세워 작년보다

나은 팀 타율을 올려야 토론토의 반

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류현진은 다저스 시절 유능한 타

자들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았다. 저

스틴 터너, 맥스 먼시, 코디 벨린저

등 도우미 들이 공수에서 류현진의

승리 수확에 큰 힘을 보탰다.

다저스는 지난해 류현진이 등판할

때마다 평균 5.07점을 지원했다. 작

년 토론토의 경기당 평균 득점 4.48

점보다 높다.

2일 미국으로 출국해 스프링캠프

를 준비하는 류현진은 새 팀에 첫발

을 내딛는 것에 특별할 건 없다 면

서도 토론토 구단 분위기에 적응하

는 건 중요하다 고 각오를 보였다.

건강하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

온다는 점을 지난해에 입증한 만큼,

류현진이 캐나다 토론토, 아메리칸리

그 동부지구에 연착륙하려면 동료들

의 지원이 필요하다.

토론토 방망이가 뻥 야구 대신

정교한 득점 야구를 펼친다면 팀 에

이스 류현진의 적응도 한결 수월해

진다. 연합뉴스

2020년 2월 5일 수요일 7

우리카드 펠리페. 현대건설 양효진.

이제는 도쿄올림픽을 향해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 본선에 진출한 남녀 탁구 대표팀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파이

팅을 외치고 있다. 탁구대표팀은 3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7월 도쿄 올림픽을 준비한다. 연합뉴스

팬은 신나고 선수는 힘든 세계 랭킹제


